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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을 단기종단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아

기 자녀를 둔 어머니 310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1.0과 AMOS 21.0으로 분

석하였다.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절차에 따랐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 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통해 6

개월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6개월과 12개

월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관계 질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통해 6개월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6개월 영아발달은 12개

월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특성 및 

관계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단기종단적 효과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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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는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6개월이 되면 영아는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옹알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이 시기에 영아는 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반

응하므로 양육자는 적절한 자극을 줌으로써 

영아의 발달을 유도해야한다(Shaffer & Kipp, 

2012). 특히 생후 6개월은 어머니를 통해 안정

된 애착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임과 동시

에 다양한 양육환경과 자극을 제공받는 의존

적 단계이므로(이기숙 외, 2015), 6개월 시기 

부모역할은 생후 1년간 자녀의 인지, 사회, 정

서 등의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참여와 같은 

양육특성, 부부관계 질이나 결혼만족도와 같

은 관계적 특성, 부모의 성격특성과 같은 개

인적 특성이 있다. 부모의 관계적 특성인 부

부관계 질은 영아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부모의 양육특성을 통해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첫 

자녀 출산 후 부부관계 질은 감소되는 시기

로(Feldman, & Nash, 1984) 부부관계에서 겪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wan, Cowan, Heming, & Miller, 

1991).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변인들을 총체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양육결정모형을 제시한 

Belsky(1984)는 부부관계 질이 양육행동을 결정

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부부관계 질과 양육

특성 간의 관계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부 간 갈등이 부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아

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Stocker, Richmond, Low, Alexander, & Elias, 

2003), 부부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어머니의 

정서가 안정되어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수용

적인 태도를 보여 영아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임현주, 최항준, 최선녀, 

2011). 즉 부모의 양육특성은 양육환경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부부의 관계적 특성과 

함께 고려되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 후 1년 동안 부

부의 관계적 특성인 부부관계 질과 부모의 양

육특성이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밝히는 

연구들은 양육특성 중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강조한다(Coleman & Karraker, 2003; Jones & 

Prinz,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며(Reyno & McGrath, 2006),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환경의 영

향을 보완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Jones, & 

Prinz, 2005). 또한 부부관계 질이 높을수록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Kersh, 

Hedvat, Hauser-Cram, & Warfield, 2006), 양육효

능감이 높을수록 영아의 발달수준이 높았다

(임명희, 박윤조, 2011; Coleman & Karraker, 

2003).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부부관

계 질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

의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효과적으로 작용

하도록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Coleman, Trent, Bryan, King, Rogers, & Nazir, 

2002),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경하, 서소정, 2009). 그리고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에서 어

머니의 애착과 같은 정서적인 특성 또한 양육

효능감을 매개로 긍정적 발달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나타났다(김한나, 서소정, 2012).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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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육효능감은 영아 초기 발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부부관계 질은 양육효능감을 통

해 영아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된다.

한편 양육특성 가운데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 영아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다. 생애초기 

1-2년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Easterbrook, Raskin, & 

McBrian,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와 

내용은 어머니와 다르게 이루어진다(이영환, 

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1999년에서 2009

년의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여성가족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

간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어머니에 비해 

여전히 절대적으로 짧다. 아버지가 자녀양육

에 참여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놀이활동 및 

신체활동에 할애하는데(문혁준, 2004; Lamb, 

2004) 이러한 아버지와의 신체적인 접촉, 긍정

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은 아버지와 영유아 자

녀 간의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사

회적,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Lamb, 2004), 

영아의 언어 및 정신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Flouri & Buchanan, 2004). 특히 

자녀가 12개월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영아의 언어발달을 예측하는 가장 중

요한 변인으로 나타나(한유미, 조경자, 강기숙, 

2012) 영아초기에 아버지 양육참여가 중요함

을 보여준다.

또한 Doherty, Kouneski와 Erickson(1998)에 의

하면 아버지 양육참여는 부부관계 질 및 유아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아버지의 양육참

여가 부부관계 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

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요구나 필요에 

반응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Reis, Clark, & 

Holmes, 2004).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질이 

높고,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경

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2015; 이정

순, 조희숙, 2005), 결혼만족도가 높은 아버지

는 자녀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허용

적인 양육행동을 보여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 2014). 따

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관계 질과 영

아발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측된다.

영아발달을 종단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는 6개월 영아의 발달이 이후의 발달을 예측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생애초기

인 신생아 시기의 자기조절 행동은 4개월과 6

개월의 정신운동 발달과 6살의 지능지수를 

예측하며(Canals, Hernandez-Martinez, Esparo, & 

Fernandez -Ballart, 2011), 6개월 영아의 사회정

서적 행동특성이 이후 15개월의 사회정서적 

행동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수

정, 곽금주, 2009). 그리고 6개월 영아의 지능

발달은 24개월 발달과 32개월 지능발달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Domsch, Lohaus & Thomas, 

2009)를 통해 6개월 영아의 발달수준이 이후 

12개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양

육특성과 영아발달과 관련된 단기종단 연구 

가운데 박수연(2012)의 연구에서는 4-5개월 시

점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15개월의 영아

발달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나종혜와 이정원(2010)의 연구에서는 4개월 때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생후 1년 이내 영아의 

애착안정성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nerjee와 Tamis-LeMonda 

(2006)의 연구에서는 6개월에 영아-어머니 간 

상호작용의 질이 14개월에 영아의 인지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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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들은 6개월 시점의 영아초기 양육특성이 이후 

12개월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임을 시사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단기종단 연구는 또래상호작용(하지영, 서소정, 

2012), 영아 어휘(이지연, 장유경, 2005; 이지연, 

장유경, 곽금주, 성현란, 심희옥, 2005) 등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발달보다는 특정 발달 영역에 초점을 둔 연구

가 많다. 또한 연구대상도 대체로 18개월 이

상의 영아이므로, 12개월 이전의 초기 영아기

에 중요한 대소근육 발달과 인지 및 정서발달 

등을 포함한 발달의 전반을 다룬 연구가 부족

하다. 또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양육지식,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양육참여와 같은 

부모의 양육변인들 간의 관계만 종단적으로 

살펴보거나(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윤정, 

2013), 영아 기질과 같은 개인적 특성 변인에 

집중하여 발달에 대한 종단적 효과를 살펴보

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나종혜, 이정원, 

2010). 즉 영아발달과 부모 양육변인 간의 관

계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임현주 등, 

2011; Belsky, 1984) 주로 횡단적 인과관계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임현주 등(2011)은 부부

관계 질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영아발달에 미치는 종단적인 효과를 살펴보지 

못하였고, Belsky(1984)는 부부관계가 양육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양육결정모형

을 제시하였지만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인과관

계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양육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특성 및 양

육특성과 영아발달 간의 인과적 경로를 함께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를 통해 부부관계 질이 양육특성

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를 통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영아초기에

는 부모의 관계적 자원과 양육자원이 영아의 

발달을 예측하는데 더 효과적인 변인일 뿐 아

니라 그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

므로 양육특성 뿐 아니라 관계적 특성을 포함

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질과 같은 관계

적 특성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특성, 그리고 직접적인 양육행동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함께 포함하여 영아발달

에 미치는 단기종단적인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6

개월 시점의 부부관계 질과 같은 관계적 특성,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같은 양육특성이 6개월과 12개월의 영아발달

에 미치는 단기종단적 영향을 밝힘으로써 부

모의 관계적 특성과 양육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와 그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부부관계 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

지의 양육참여가 6개월과 12개월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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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

며, 경기도의 대학부설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영아발달에 관한 단기종단연구에 참여한 미취

업 어머니들 중 6개월과 12개월 시점에서 설

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어머니 총 310명이다. 

영아가 6개월(Time 1)과 12개월(Time 2)이 되었

을 때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반복하였

고, 조사 시점은 기준 월령에서 ±30일1)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6개월은 5

개월 0일～7개월 30일 사이에 조사하였고, 이 

기준은 12개월 월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영

아의 성별은 남아 159명(51.3%), 여아 151명

(48.7%)이었다. 영아의 평균 월령은 첫 조사 

시점인 Time 1에 183.7일(SD = 16.3)이었고, 

Time 2에는 363.8일(SD= 16.4)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평균 연령은 31.8세(SD= 2.9)이었고, 어

머니 학력은 대졸이 249명(80.3%), 아버지 학

력은 대졸이 240명(77.4%)으로 가장 많으며, 

가계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108명(34.8%), 

300-400미만이 81명(26.1%) 순으로 나타났다.

1) K-ASQ 지침서의 월령기준에 따라 기준 월령±1개월 이내의 월령 범위로 표집되었다.

구분 N(%)

영아 성별
남 159 (51.3)

여 151 (48.7)

영아 월령
Time 1 평균 183.7일 (SD=16.3)

Time 2 평균 363.8일 (SD=16.4)

어머니 연령 평균 31.8세 (SD=2.9)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15 ( 4.8)

대졸 249 (80.3)

대학원 이상 46 (14.8)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12 ( 3.9)

대졸 240 (77.4)

대학원 이상 58 (18.7)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108 (34.8)

300-400만원 미만 81 (26.1)

400-500만원 미만 60 (19.4)

500만원 이상 61 (19.7)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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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부부관계 질

부부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정현숙(2001)

의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중 정서적 과정

의 존중(8문항)과 배려(8문항) 하위영역, 총 16

문항을 사용하였다. 존중은 부부가 서로의 입

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내

용(예: 남편은 나의 자존심을 세워준다), 배려

는 서로를 도와주고 챙겨주는 것에 대한 내용

(예: 남편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의 문항

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4점에 응답하는 4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6-6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93이며, 하위영역별로 존중은 

.92이고 배려는 .85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우리나라 문화나 영유

아 자녀에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안지영(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7문항)과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8문항) 하위영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부모역할 자신감은 부모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에 대한 내용(예: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부모역할 어려

움은 부모 역할에서 자신을 통제하거나 아이

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예: 

부모역할은 나를 지치고 진 빠지게 한다)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

다=1점, 매우 그렇다=4점에 응답하는 4점 리

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5-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이며, 하위

영역별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61이고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74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남편

이 귀가 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질문하였

다. 아이의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놀아주기, 목

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책 읽어

주기 등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자기보고식으

로 측정하였다. 즉 어머니는 아버지의 양육참

여 시간을 일주일 동안 기록한 후 하루의 평

균을 계산하여 30분 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였

다. 응답결과, 아버지 양육참여 시간은 최소 0

시간에서 최대 5시간으로 응답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점수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

이 많음을 의미한다.

영아발달

영아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허계형(2006)의 

K-ASQ(Korea-Age and Stages Questionnaires)를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ASQ Ⅱ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도구로 의사소통(6문항), 대근

육운동(6문항), 소근육운동(6문항), 문제해결(6

문항), 개인-사회성(6문항)의 5가지 영역, 총 30

문항으로 구성된다. K-ASQ는 4개월에서 60개

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발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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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부모가 작성하도록 설계된 질문지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Time 

1에 6개월용, Time 2에 12개월용 도구를 사용

하였다. 각 영역별 원점수 산출방법은 영아의 

발달정도를 묻는 질문에 예=10점, 가끔=5점, 

아니오=0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영역별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0-6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

록 발달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전체 총점을 사용하였다. 6개월용 K-ASQ의 전

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이며 하위 영

역별로 의사소통은 .37, 대근육운동은 .51, 소

근육운동은 .63, 문제해결은 .61, 개인-사회성

은 .62로 나타났다. 12개월용 K-ASQ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이며 하위 영역

별로 의사소통은 .50, 대근육운동은 .65, 소근

육운동은 .41, 문제해결은 .55, 개인-사회성은 

.49로 나타났다. 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Alvik & Grøholt, 2011)에서는 ASQ의 신

뢰도가 .36～.78 범위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 

K-ASQ의 신뢰도 수준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므로 본 연구에

서 사용하였다.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영유아교육과 발달

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 이상의 전문가 3인에

게 연구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고, 연

구도구의 문항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3

년 6월에 영아를 둔 어머니 20명에게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도구의 내용타

당도와 문항 이해도에 문제가 없었다.

본조사는 Time 1과 Time 2로 나뉘어 이루어

졌다. Time 1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

까지 실시하였고, Time 2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영아

가 6개월(Time 1)과 12개월(Time 2) 되는 시점

에 훈련받은 양육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에게 연구의 취지와 연구윤리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어머니가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영아발달 측정도구

인 K-ASQ의 경우 영아의 성취여부 판단이 어

려운 문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구체적인 예

를 들어 도움을 주었다. Time 1과 Time 2에 

반복해서 참여한 전체 어머니는 358명이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7명의 자료를 제

외하였고, 결측값 처리는 평균대체법으로 하

였다. 그리고 자료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부

모 연령이 50대 이상인 6명과 첫째 자녀가 아

닌 25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310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SPSS 21.0,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변인들이 다변

량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

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변인 간 관련

성을 검토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셋째, 부부관계 질, 양육효능감, 아

버지의 양육참여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를 검

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수추

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χ2(CMIN),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χ2 값이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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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적합

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평

가하였다(홍세희, 2000). 그리고 모델의 간접효

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거쳤다. 넷째, 부

부관계 질, 어머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

여가 영아발달을 예측하는지를 엄격하게 조

사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부부관계 

질(Stanley, Amato, Johnson, & Markman, 2006), 

어머니 양육효능감(Hoff, Laursen, Tardif, & 

Bornstein, 2002) 그리고 아버지 양육참여(Rienks, 

Wadsworth, Markman, Einhorn, & Etter, 201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사회경제적 

수준 즉,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가계

소득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의 계수 값은 표

시하지 않았다. 

결  과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부부관계 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

와 영아발달의 기술통계치와 Pearson의 적률상

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왜도

의 절대값(.11-1.79)과 첨도의 절대값(.01-5.04)이 

기준치(왜도 ≤ 3.0; 첨도 ≤ 8.0) 이하로 나타

나 다변량정규분포의 가정(문수백, 2009)을 충

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대우도추

정(Maximum Likelihood Method) 절차에 따라 모

델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상

관관계는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6개월 영아발달, 12개월 

영아발달 간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

을 보였다.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6개월 및 12개월 영아발달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인

구분 1 2 3 4 5

1. 부부관계 질 1

2. 어머니 양육효능감 .327*** 1

3. 아버지 양육참여 .198*** .068 1

4. 6개월 발달 .121* .256*** .137* 1

5. 12개월 발달 .078 .198*** .037 .351*** 1

평균 3.28 2.76 2.06 8.07 8.38

표준편차 .43 .30 1.18 1.21 1.03

왜도 -.26 -.23 .33 -.75 -.85

첨도 -.01 .64 -.46 .28 .74

*p<.05, ***p<.001

표 2.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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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모형에 따라 변인 간 관계에 대해 직접, 간

접적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

하였다.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6개월 및 12개월 영아발

달 간의 직접, 간접적 경로에 대한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모델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x2(4)

는 1.415(p>.05), TLI는 950, CFI는 .987, RMSEA

는 .037로 나타나 모두 적합도 지수의 수용기

준(Kline, 2013)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모델은 변인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

의 양육참여와 6개월 및 12개월 영아발달 간

의 직․간접경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첫째, 부부관계 질이 양

육효능감(β =.311, p < .001), 양육효능감이 6개

월 영아발달(β = .241, p < .001)과 12개월 영아

발달(β = .117, p < .05)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부

관계 질은 6개월 영아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 = n.s). 둘째, 부부관계 질이 아

버지 양육참여(β = .200, p < .001), 아버지 양육

참여가 6개월 영아발달(β = .117, p < .05)에 유

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아버지 양육참여는 12개월 영아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 = n.s). 

셋째, 6개월 영아발달이 12개월 영아발달에 

표 3. 연구모델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CMIN) df p TLI CFI RMSEA LO HI

연구모델 5.661 4 .226 .950 .987 .037 .000 .099

수용기준 χ2/df < 3 > .05 > .90 > .90 < .10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부관계 질

→ 어머니 양육효능감 .311*** - .311*

→ 아버지 양육참여 .200*** - .200*

→ 6개월 영아발달 .019 .099** .118

→ 12개월 영아발달 - .071* .071*

어머니 양육효능감
→ 6개월 영아발달 .241*** - .241**

→ 12개월 영아발달 .117* .078** .195*

아버지 양육참여
→ 6개월 영아발달 .117* - .117

→ 12개월 영아발달 -.015 .038* .022

6개월 영아발달 → 12개월 영아발달 .323*** - .323**

*p<.05, **p<.01, ***p<.001

표 4. 연구모델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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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 = .323, p < .001). 간접효과를 살펴보

면, 부부관계 질은 양육효능감과 아버지 양육

참여를 통해 6개월 영아발달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99, p < .01). 

부부관계질은 어머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

육참여, 6개월 영아발달을 통해 12개월 영아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 = .071, p < .05). 

종합하면 첫째, 부부관계 질은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육효

능감을 통해 6개월 영아발달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효능감

은 6개월 영아발달과 12개월 영아발달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관계 질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6

개월 영아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6개월 영아발달은 12개

월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

으로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

지의 양육참여가 6개월과 12개월 영아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

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부관계 질은 양육효능감

을 통해서 6개월 영아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관계 질이 

양육특성을 매개로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는 Belsky(1984)의 양육결정모형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부관계 질이 부모의 양육효

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ersh et al., 

2006)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

녀의 발달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Coleman 

& Karraker,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

로서의 유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적 문

제행동이 감소한다는 연구(Pearl, French, Dumas, 

Moreland, & Prinz, 2014),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모는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Robinson & Neece, 2015)

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조화로운 부

그림 2. 부부관계 질, 어머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와 6개월 및 12개월 영아발달 간의 직․간접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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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

한 문제는 물론 자녀양육과 관련된 의사소통

도 원활하며, 어머니가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

므로(임희수, 2012) 결과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White & Booth, 1991), 배우자의 자

존심을 세워주거나 사소한 것에 신경을 써주

는 등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부부관계는 

어머니에게 정서적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양육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첫 자녀 출산 이후 감

소된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자녀양육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의사

소통 방법 등 원만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6개월과 12개

월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

을수록 12개월～31개월 영아의 정서발달을 높

인다는 임명희와 박윤조(2011)의 연구와 6개월

에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 

14개월에 영아의 인지발달 점수가 더 높게 나

타난 Banerjee와 Tamis-LeMonda(2006)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들은 영아발달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중요

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특히 영아기는 양

육자에게 의존적이므로 다른 시기보다 어머니

의 반응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박수연, 201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으면 자녀에게 부정

적 양육행동을 보이기 쉽고 양육에서 어려움

을 겪는 반면(Coleman et al., 2002), 어머니의  

효능감이 높을 경우 적극적이고 온정적인 양

육을 하게 된다(안지영, 2000). 따라서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이 단기종단적으로 생후 1년 이

내 영아발달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부부관계 질은 아버지 양육참여를 통

해 6개월 영아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결

혼생활이 아버지 양육참여와 아동의 발달수준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Doherty 등

(1998)의 이론을 지지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부관계 만족도와 

아버지 양육참여 간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보

고하고 있다(김정주, 김용미, 2007; 이정순, 

조희숙, 2005; Lee & Doherty, 2007; Planalp & 

Braungart-Rieker, 2016). 김정주와 김용미(2007)

는 부부관계 만족도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보낸 시간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고, 이정순

과 조희숙(2005)은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 부부관계가 

더 원만하다고 밝혔다. Lee와 Doherty (2007)는 

임신기부터 6개월과 12개월 시점까지 종단적

으로 조사하여 부부관계 만족도와 아버지 양

육개입 정도가 긍정적으로 관련됨을 밝혔고, 

Planalp와 Braungart-Rieker(2016)는 결혼생활의 

갈등이 심할수록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부부관계 질은 

더 좋은 가족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버지가 더 

많이 양육에 개입하도록 격려한다(Leidy, Parke, 

Cladis, Coltrane, & Duffy, 2009). 그리고 배우자

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느낌은 아버지 

역할을 통해 아내에게 사랑과 애정을 부여주

기 위한 동기를 유발하여(Menéndez, Hidalgo, 

Jiménez, & Moreno, 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6개월 영아의 발

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역할을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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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버지 양

육참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Jeynes, 2015)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다양한 발달 및 

학업 성취 사이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고, 

임신기부터 취학 전 연령까지 부부의 결혼생

활만족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자녀와의 상호

작용을 조사한 연구(Simonelli, Parolin, Sacchi, De 

Palo, & Vieno, 2016)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예측해준다고 보고

하였다. 이 외에도 아버지 양육참여의 효과를 

밝힌 선행연구들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양

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영아의 사회성, 인

지, 언어발달, 정신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며(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항준, 2014; Flouri 

& Buchanan, 2004; Malmberg, Lewis, West, 

Murray, Sylva, & Stein, 2016), 아버지의 긍정적

인 언어반응은 아동의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

이 있고, 놀이활동에서 아버지의 정서표현방

식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중요하게 예측

해준다고 보고한다(Lamb, 2004). 이처럼 아버지

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영아발달에 다

차원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는 다른 방식으로 영아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

고, 씻기기, 먹이기, 재우기, 책 읽어주기, 놀

아주기, 보살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통계청, 2014). 본 연구에서 아

버지 양육참여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으로 측정하였지만, 양육참여의 종류를 제

한하지 않고 씻기기, 먹이기 부터 놀아주기, 

보살피기 까지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모두 포

함하였다. 출산 후 첫 6개월 동안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맞벌이 가정에서 조차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영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현

실이다(Feldman, 2000). 따라서 영아기부터 자

녀양육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의사소통

을 잘 하여 아버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면, 부부관계 향상

은 물론 영아기 자녀의 발달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6개월 영아발달은 12개월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발달의 지속성을 확인하였다. 즉 초기에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등 발달이 높은 영아가 월

령이 증가한 이후에도 발달수준이 높았다. 이

는 4-5개월의 발달수준이 이후 15개월의 발달

수준을 예측한다는 연구(박수연, 2012)를 지지

한다. 그리고 생후 첫 1년 동안 언어와 사물 

유목화 사이의 정확한 연결고리를 구축한 영

아가 6개월 후에 더 많은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연구(Ferguson, Havy, & Waxman, 

2015)와 4～6개월에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이는 영아가 이후 12개월에 안정애착을 형

성한다는 연구(Cohn, Campbell, & Ross, 1992)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초기 발달수준이 높은 영아가 시간이 경과해

도 발달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초기 발달이 지연

된다면 이후 발달에도 결핍이 나타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후 6

개월 시기에 부모는 돌봄이나 양육상황 등 일

상생활에서 아이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에게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많이 제공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부관계 질, 어머

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가 6개월과 12

개월 시점의 영아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 영아의 발달 

수준이 12개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는 유아기 이후 성인기까지 발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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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를 다지는 과정이다. 특히 생후 6개월은 혼

자 앉기가 가능해지면서 탐색활동은 물론 부

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어 부모의 감정을 잘 

알아채고 이에 영향을 받는 전환기적 시기이

고, 6개월까지 영아의 사회적 정서 반응이 증

가하는 시기이다(Zero-to-three, 2010). 생후 6개

월에 발달의 지연이나 결핍이 이후 12개월 발

달에 누적될 수 있으므로, 생후 6개월 영아 

초기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자 역할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6개월 시기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부부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생애초기 시기의 부모교육

이 필요하며 월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모교

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를 함께 

참여하게 하여 양육의 책임이 단지 어머니가 

아닌 부부공동임을 인식하고, 영아의 발달시

기에 따른 질적인 양육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영아기 발달의 국내 단기

종단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아발달을 예측

해주는 변인으로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6개월과 12개월 

영아발달에 미치는 단기종단적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즉 부부관계 질과 같은 부부특성과 

어머니 양육효능감, 아버지 양육참여와 같은 

양육특성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영아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초기 발달이 

이후 발달에 지속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영아

기 부모들이 자녀를 효율적으로 양육하는데 

지침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

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를 

양적 시간으로 조사하였는데, 6개월, 12개월 

시점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유형이 영아 초기

에 비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양육에 참여하는 물리적 시간 외

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유형을 측정하는 연구

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

부특성과 양육특성이 6개월과 12개월의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나, 추후에

는 영아의 기질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부모의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함께 

포함하여 검증함으로써 단기종단적 영향요인

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

구에서는 영아발달을 비롯한 모든 측정도구를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을 방

문한 양육전문가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연구방법적 측면이 보완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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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marital quality,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paternal involvement on infant development: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Su-Kyoung Kang          Hye-Jeong Choi          Mi-Ra Chung

            Gachon University        Sesalmaul Research Center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marital quality,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paternal involvement on infant development.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310 

mothers who were raising infants in the Seoul and Gyeonggi-do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s programs SPSS 21.0 and AMOS 21.0.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was utilized for 

parameter estimation,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xamined using the bootstrapping procedu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rital quality was found to affect 6-month infant development 

through maternal parenting efficacy. Second, the marital quality has a direct effect on 6-month and 

12-month infant development. Third, the marital quality was found to affect 6-month infant development 

through paternal involvement. Fourth, 6-month infant development directly affected the 12-month infant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exert influence on infant development in the short term and over the persistence of early infant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enhancing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Key words : Infant development, Marital quality, Maternal parenting efficacy, Paternal involvement


